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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sively examine middle-aged male taxi drivers' perceptions of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Methods: A qualitative method was used, with focus group interviews.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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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Resul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Middle-aged male taxi drivers' 
perceptions of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wer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themes: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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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f seriousness”, “perception of profitability”, “perception of disability”, “self-awareness” and 
“advancing toward health car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nvigorate support systems through measures 
including education, counseling, and web-based programs to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 in middle-aged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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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시간 운전과 같은 좌식생활을 하는 택시운전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발병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높다

(Kabayashi, Watanabe, Watanabe, Akamatsu & Tomital, 

2002). 이와 더불어 직업운전자들은 흡연,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

습관 등의 불건강한 생활양식과 직업적 및 환경적 요인 등에 의

하여 건강문제에 위협을 받고 있다(Elshatarat & Burgel, 2016).

우리나라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273,295명이 택시운전자

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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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택시운전자의 대부분이 중년남성들이며 이들은 흡연, 

비만, 운동부족,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

로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타 직종에 비하여 취

약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Jeon et al., 2013). 또한, 국내 택시 

및 버스 운전자 대상의 연구에서도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중년

남성이었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 2009). 이처럼 장시간의 운전직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높기에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에 대

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들은 운동부족, 비만, 흡연, 

스트레스,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등이며 이로 인하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Elshatarat & Burgel, 2016). 택시운전자들은 직업적 특성 상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

다. 이와 같이 불규칙한 근무형태를 가진 근로자들은 혈압, 심

박수 및 카테콜라민의 분비가 증가되어 심혈관질환을 발생시

킬 수 있다(Karimi, Nasiri, Kazerooni, & Oliaei, 2010). 또한 

운전자들의 스트레스 가중으로 심근허혈, 부정맥, 혈전형성의 

위험성 증가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의 과잉자극이나 행

동변화를 일으켜 심혈관질환 발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Cho, 

2013).

Ko (2009)의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 택시운전자는 개인별 위

험인자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

부분이 중장년층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 예방을 위한 생활습

관개선과 건강지각의 변화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택시운전자들이 겪는 심

혈관질환 위험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질적

연구방법 중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질적연구방법인 포커스그룹 인터

뷰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데이터 수집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포커스그룹은 특성이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하며,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개인의 생각

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단의 아이디어와 동적 작용 등 그

룹 안에서 공통적인 내용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Rosenth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여 중년남성 

택시운전자들의 심혈관질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중년남성 택시운전자들

의 심혈관질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중년남성 택시운전자들

의 심혈관질환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심혈관질환 예방 교육 자료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

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포커스그룹 면담을 활용하여 중년남성 택시운전

자들의 심혈관질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질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참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참여자는 S시에 위치한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운전자이다. 참여자로는 먼저, 선정기준에 적합

한 사람을 임으로 선정한 후 눈덩이 표출 기법을 활용하여 구성

하였다. 구체적 선정기준으로는 Ko (2009)와 Jeon 등(2013)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45~65세의 남성, 택시운전경력 10년 이상

이며 하루 6시간 이상의 운전을 하는 자로 8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심혈관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및 당뇨병, 뇌

혈관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없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최종 6명을 선정하였다.

눈덩이 표출을 통해 참여자를 구성하였으며, 포커스그룹 구

성 시 일 그룹 당 참여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활발한 인터뷰

가 이뤄질 수 있다는 근거(Kim, Kim, Lee, & Lee, 1999)에 따

라 참여자 수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3. 연구질문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한 질문은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자

가 구성하였다. 연구 질문은 “당신은 심혈관질환(고혈압, 심근

경색, 협심증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심혈관질환

에 걸릴까봐 걱정을 하십니까?”,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이었다.

4.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팀의 연구자들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연구방

법론 강의를 수강하였고, 학회 등에서 질적연구방법론과 포커

스그룹 연구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내용분석과 현

상학적 연구 등 2~3편 이상의 질적연구 연구물을 통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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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에 

걸쳐 포커스그룹을 대상으로 3번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

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먼저 연구의 목적, 연구과정, 연구참여의 

이익과 손해, 자발적 참여, 비 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은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서

면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한 시간과 장

소는 참여자의 시간, 접근 가능한 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포커스그룹에 대한 인터뷰는 사전에 구

성한 질문을 중심으로 2시간내외 1회씩 시행되었다. 동일한 주

제를 토대로 3번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되었을 때 면담을 종료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시행은 세

미나실에서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내용은 음성 녹음기에 

녹음되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종료된 직후 녹음된 내용을 

연구자가 있는 그대로 필사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방법의 분석절차에 따

라 분석되었다(Graneheim & Lundman, 2004).

첫째, 연구 질문에 근거하여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분석단

위로 선정하였다. 둘째, 필사된 내용의 의미를 알기 위해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었다. 셋째, 필사된 내용을 읽으면서 메

모와 제목을 표기하며 오픈 코딩을 시행하였다. 넷째, 오픈 코

딩을 통해 생성된 제목을 조합하여 주제를 추출하였다. 다섯

째, 분류된 주제에 대해 연구자들이 논의를 거쳐 일치되는 주제

를 도출한 후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여섯째, 구성된 의미에서 

유사한 것을 묶어 최종 주제를 추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구술

한 자료로 돌아가서 참여자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

였다.

7. 연구의 질 확보 노력

질적연구의 엄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1985)

의 기준에 따라 신뢰성(credi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뷰 

동안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 후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질적연

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에게 분석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전사물

과 연구의 결과물을 주 제공자에게 읽도록 하여 인터뷰의 내용

이 잘 정리되고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전이성(transfer-

ability)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대상군 내에서 경제 상태나 직업 

유무 등에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대상을 포함하

여 연구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충분히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감

사성(auditability)과 확증성(confirmability)을 위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하였으며, 연구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참여자들의 진술문을 연구결과에 그

대로 제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1명의 대상자가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았으나 

약물복용을 하지 않는 상태임을 제외하고 특이병력은 없었다. 

가족력은 대상자 1명이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었고 5명은 가족

력이 없었다. 흡연여부는 3명이 흡연자였고 3명은 과거에 흡연

을 하다가 끊었으며, 6명의 대상자가 모두 음주를 하고 있었다. 

주변의 운동시설은 5명의 대상자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건

강상태는 보통이고 신체활동 정도는 적고 1명을 제외하고는 

신체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 주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년남성 택시운전자의 심혈관질환 위

험성 인식에 대한 의미는 3개의 주제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성 

인식’,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가능성’, ‘심혈관질환 예

방을 위한 행동계기’와 6개의 하위주제인 ‘취약성 인식’, ‘심각

성 인식’, ‘유익성 인식’, ‘장애인식’, ‘스스로 자각 함’, ‘건강관

리로의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1) 주제 1. 심혈관질환의 위험성 인식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심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성 인

식은 표현이 다를 뿐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

자들이 인식하는 취약성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

장 많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아 심혈관질

환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고 인식하였다.

(1) 취약성 인식

대상자들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심혈

관질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고, 식사 시간

도 불규칙하고 차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질환이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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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하였다. 

예전에는 많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뭐 차만타고 다니니

까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운전을 하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니까 순환도 안 되

고 혈액순환이 안 되서 그러는지 장시간 운전하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기도 하고. 이러면 심혈관질환이 생길수도 있

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죠!.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다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가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지 뭐.

식습관이 불규칙한 것도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 생각해요. 내가 안먹다가 밥을 먹고 그러니까 속이 쓰

리더라고. 일하다보면 때가 지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

러면 속이 또 더부룩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런 질환이 생기지 않을까?.

운전하다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차가 막히거나 그러

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운전을 계속하다보면 그냥 스

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여

기 오면서도 차가 막혀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2) 심각성 인식

참여자의 대부분이 심혈관질환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

한 부담을 드러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나로 인한 가족

의 불행, 직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죠. 운전을 오래하니까 복부비만도 

생기도 내가 느끼기에는 혈액순환도 잘 안되는 것 같고. 

몸이 뻑뻑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요즘은 가끔 가슴이 따끔거리기도 해요. 이게 그건가?

심혈관질환에 내가 걸린다? 그럼 의욕을 잃겠죠. 그래

도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연인

이 되야죠. 산으로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며 살아야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스텐트를 넣었는데 그때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잘 관리하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고 괜찮

아지니까 또 술, 담배 하더라구. 쉽지가 않은거야. 의지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만약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가족들도 힘들겠

죠. 내가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주면 

어떻게 살라고......

맘이 아플 거 같아요. 주변사람들이 아프면 마음이 아

프잖아요.

내가 직업을 잃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아파서 일을 못

하면 돈을 못벌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야말로 산송장이네요.

2) 주제 2.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가능성

(1) 유익성 인식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동이나 규칙적인 식습관, 

생활습관 관리,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 중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관리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

다. 또한 건강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도 감소될 것이라고 인식

하였다.

운동하면 피곤하고 지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

에 운동을 해봤는데, 운동하면 몸이 개운하고...... 처음에

는 힘든데 시간이 지난면 몸이 좋아지는게 막 느껴지죠.

규칙적인 운동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해보고 

싶어요. 시간을 내서라도 운동을 해보면 좋은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은 해

봐야죠.

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채식이나 집에서 좋은 음식 먹는

게 최고예요. 바쁘니까 우리는 편의점에서 밥 먹고 그러

는데... 사실 집에서 음식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생활습관 관리는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건강상

태가 좋아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것이고... 컨디션 좋으

면 당연히 그렇겠죠? 안그래요?

활력소가 있어 몸이 개운하면 수면도 잘 취하고 그럼 

다음날 개운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스트

레스도 덜 받고......

(2) 장애 인식

심혈관질환의 장애요인으로는 음주와 스트레스를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고 특히 직업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일 

끝난 후 음주가 더 늘었다고 하였다. 근무요건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운동을 못하는 것이 심혈관질환을 

조절하는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술 마시네?

하루에 12시간, 16시간 운전하고 나면 힘들죠. 운전하

는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예요. 그럼 집에가서 싹 씻고 

밥 먹으면서 반주한잔 하고 나면 좀 나아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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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 운전일 

하면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거 같아요.

택시는 운전하는 시간이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하니

까......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24시간을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택시회사에 일하면 상납금을 내야 하니까...... 12시간, 

16시간씩 일을 해야지 돈을 낼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돈

이 문제지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적당히 하

고 내가 여유시간을 즐길 수도 있는데......

3) 주제 3.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계기

(1) 스스로 자각 함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의 계기는 주변 지인들이 질병

에 이환되었다는 것을 듣거나 스스로 건강에 대해 자각하게 되

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주변 지인이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데요. 근데 한 개는 

큰 혈관 근처라서 못넣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친구는 병

이 생기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나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오금이 

저려요! 혈액순환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더라구요!

저는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상지질혈증이 있

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서야 관리를 좀 해야겠구나 생각

했어요.

(2) 건강관리로의 나아감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등의 매체나 캠페인을 

통해 심혈관질환의 관리방법이 나올 때 마다 스스로 자극받아 

운동이나 식습관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틈이 날 때마

다 스트레칭이라도 하면서 건강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TV 명의 프로그램을 잘 봐요. 거기에 보면 질병에 대한 

많은 소개와 관리방법들이 잘 나오더라구요. 저번에 심장

질환에 대한 것도 본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운전하다보면 라디오에서도 그런 캠페인 같은 걸 

하더라구요. 그래서 틈이 날 때 마다 스트레칭이라도 해요.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해보

면 좋겠네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해

보고는 싶네요.

논 의

본 연구에서 중년남성 택시운전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성과 

예방을 위한 인식에 대한 의미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성 인식’,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가능성’,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

한 행동계기’의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성 인식’은 심혈관질환

을 접하게 될 위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말한다. 이는 

심혈관질환에 걸렸을 경우나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신체적, 사

회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다. 본인 스스로 인식하여 건강행위

를 수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자신의 지각이며, 건

강행위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지

각정도를 의미한다. Ha와 Choi (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인식은 개인이 본인의 건강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조화로운 정

서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상되는 결과를 본인 스스

로 인식하여 질병치료 및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다보니

까,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가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

이 없는 거지 뭐.”라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내가 직업을 잃

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아파서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야말

로 산송장이네요.”라고 말하는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취약성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함

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어렵고, 스트레스

가 많아 심혈관질환에 취약하다고 인식하였다. Ko (2009)의 택

시운전기사 연구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비교적 불량하며 건강

증진행위와 건강지각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는

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택시운전자의 심혈관질환의 개인

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

의 심혈관질환 예방행위 향상을 위해서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

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교육

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심혈관질환은 증상

이 발현되고 악화되기까지 그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질

병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Puttonen, 

Harma, & Hublin, 2010). 따라서, 스스로 모니터링하며 관리

해야 할 수 있는 심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자가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겠다.

두 번째 주제인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가능성은’은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거나 예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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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위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가능성을 의미한다. 건강 

행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자신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할 때, 그 질병에 걸리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할 때, 심혈관질환에 대한 행동가능성을 실천함으

로써 건강을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Glanz, 

Rimer, & Viswanath, 2008). 연구참여자들은 “예전에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 운전일 하면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장애을 인식하고, “규칙적인 운

동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해보고 싶어요.”, “시간을 내

서라도 운동을 해보면 좋은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에 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은 해봐야죠.” 라고 유익성을 인

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운동이나 규

칙적인 식습관, 생활습관 관리,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인

식하였고, 그 중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관리가 가장 효과적임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건강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도 감소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무요건과 경제

적 이유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운동을 못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행동가능성은 심혈관질환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확인하여 

본인의 행동을 변화하는 것이다(Kim & Hwang, 2011). 이에 

따라 심혈관질환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심혈관질환 관련 지식

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적용 할 필요성이 있다. Hwang

과 Park (2015)의 연구에서는 중년남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 규칙적인 식습관, 생활

습관 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택시운전자들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가능성

에서 건강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성에 대하여 반복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요인들인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체에서

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근무요건에 대한 산업체

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주제인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계기’는 심혈

관질환 위험을 인식하고 본인 스스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도

록 동기부여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Hwang, Hong, & Kim, 

2012),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겠다는 신념과도 연관된다(Hwang 

& Park, 2016). 이러한 행동의 계기를 통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

동,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질병을 이겨내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주변 지인이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데요. 근데 한 개

는 큰 혈관 근처라서 못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친구는 병이 

생기고 나서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나

도 그래야 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와 같은 인터뷰 결과

와 같이 대상자는 주변 지인들이 질병에 이환되었다는 것을 

듣거나 스스로 건강에 대해 자각하게 되어 건강관리가 필요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요즘은 운전하다보면 라

디오에서도 그런 캠페인 같은 걸 하더라구요. 그래서 틈이 날 

때 마다 스트레칭이라도 해요.” 와 같이 건강 관련 TV 프로그

램이나 라디오 등의 매체나 캠페인을 통해 심혈관질환의 관

리방법이 나올 때 마다 스스로 자극받아 운동이나 식습관조

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틈이 날 때마다 스트레칭이라

도 하면서 건강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i, 

Rankin, Stewart와 Oka (2008)의 연구결과에서 심혈관질환 

예방 활동을 위해 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행위를 지속적으로 하

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따라

서 심혈관질환 예방 활동을 위해 대상자들의 예방 행위 실천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택시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택시운전자들의 심

혈관예방을 위하여 최근 인터넷의 보급의 확대와 모바일 사용

의 보편화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Choi와 Chae (2020)의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반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어진 중년남성의 택시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에 관한 내용인 ‘취약성 인식’, ‘심각

성 인식’, ‘유익성 인식’, ‘장애인식’, ‘스스로 자각 함’, ‘건강관

리로의 나아감’을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장에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

년남성 택시운전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성과 예방을 위한 인식

에 대한 의미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성 인식’, ‘심혈관질환 예방

을 위한 행동가능성’,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계기’의 3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취약성 인식’, ‘심각성 인식’, 

‘유익성 인식’, ‘장애인식’, ‘스스로 자각 함’, ‘건강관리로의 나

아감’의 6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해냈다. 대상자들은 심혈관질

환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

는 인식과 본인이 변화하지 못하는 취약성에 대해 모두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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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심혈관질환 예방에 대해 중년남성 택시운전자는 심각

성과 장애인식, 스스로 자각 하여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여 심혈

관질환 예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 내었기에 택시운전자의 심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포커스그

룹 인터뷰 연구방법을 이용할 때 더 많은 면접집단에서 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를 토

대로 중년남성 택시운전자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중년남성 택시운전자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모

바일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평가 연구를 제언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운영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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